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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버린 “최태원 회장도 퇴진하라!”
분식회계 혐의에 주식 부당거래 오점 … 독립적․윤리적 인물 강조 

SK의 2대주주인 소버린자산운용은이 “SK에 대한 최태원 회장의 지속적인 관여 자체가 GE에 필적할만한 

기업지배구조를 만들겠다는 자신의 언명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최태원 회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소버린자산운용은 2월24일 SK 지배구조개선안 발표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통해 “SK 이사회가 유죄판결을 

받은 인물은 이사회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주주들의 요구를 일부나마 수용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지만 배임과 

분식회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인물이 여전히 이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할 것이라는 점은 SK의 평판과 신인

도를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

소버린자산운용은 “SK가 전범으로 삼으려는 GE의 이사회 구성원의 어느 누구도 유죄판결을 받은 임원은 

없는 반면, 최태원 회장은 SK네트웍스의 4조4000억원 분식회계 혐의와 워커힐호텔 주식의 부당한 교환을 통

해 SK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3년의 형을 선고받고 단지 7개월만을 복역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소버린자산운용은 조순 전 부총리 등 SK가 추천한 이사 후보들과 관련해 “자질과 경륜을 충분히 인

정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추천한 이사진이 SK의 새로운 도약에 필요한 독립성 확보에 있어 더욱 적합

한 분들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조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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